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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dividual's trauma has now become a lasting task to be overcome together on a social 
level, beyond the pers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wanghwamun 
Bulletin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post-traumatic growth of modern people living 
in the era of psychological trauma, and to reveal the counseling implications of the 
Bowangsammaeron(寶王三昧論) as an element of overcome adversity. To this end, I first 
explored 20 texts that resulted from 15,566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A sentence of life, 
Gwanghwamun Bulletin Board in my mind’ the contest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Gwanghwamun Bulletin Board in 2020. The analysis framework was able to psychology 
of modern people projected on the Gwanghwamun Bulletin Board based on the changes in 
self-awareness, increase of the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covery of new possibilities, 
and increase of spiritual and religious interest, which are factors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dicators (K-PTGI) by Song Seung-hoon and others(2009), Based on 
this, based on the content of Chapter 17 「Sipdaeaehaeng(十大礙行)」 of 『Bowangsam
maeyeombuljikji(寶王三昧念佛直指)』, I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preventive counseling 
approach through a new perspective on everyday adversity. This approach is a small attempt 
for a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approach in relation to post-traumatic and post-adversit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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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역경 후 성장의 시대�1라는 말이 있다. 이 의미는 외상 및 역경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과 심

리적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 중에 70%

는 �성장�을 경험한다.�2고 보고하였다. 이제 현대인의 다양한 외상 경험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서 극복되
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적 지지로 얻은 

정신적 자원에 힘입어 외상이나 역경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0년 동안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삶의 한 문장� 광화문글판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자 서울 도심 광화문 거리에서 현재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 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려는 동기를 유발하는 마중물로서, 현재 이 역경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여 생각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급속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긍정적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 경험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
찰 그리고 극복을 위한 행동실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경 극복의 모색으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갖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로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부른다. 또 오탁악세(五濁惡世), 화택(火宅), 인토(忍土)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인간의 삶을 고해(苦海)라고 하는 것은 삼독심(三毒心)으로 인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고 보았다. 특히 보왕삼매론의 열 가지 내용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역경계와 순경계를 분별
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극복하려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문제 제기 측면에서 광화문글판과 그 대안 제시 측면에서 보왕삼매론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
다. 다음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최근 외상 후 성장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
도의 4가지 요인을 준거로 광화문글판 20개 선정 문안에 투영된 시민들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역경 극복의 요소로서의 보왕삼매론에 나타난 상담적 함의와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광화문글판과 보왕삼매론

1. 문제 제기로서의 ‘광화문글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역대 광화문글판 중에서 선정된 20개 문안이다. 이는 교보생명이 올해 30년을 기념하여 6월에 

진행한 삶의 한 문장 �내 마음 속 광화문 글판은?�에 시민들 15,566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 옥
외광고물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교보생명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 1번지 교보빌딩 건물 외벽에 글귀와 디자인
으로 표현한 글판이다.3

필자가 다른 곳의 글판보다 광화문글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다음 이유에서이다. 첫째, 이 글판은 30년 동안의 역사성
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매년 3, 6, 9, 12월 계절별로 바꾸어 4회 

문안을 걸어 왔다. 둘째, 도심 속에서 정감 있는 시적 언어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감적 소통의 매개 역할4

을 해 왔다. 2007년 12월에는 환경재단에서 선정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2008년 3월에는 한글문화연대의 �우리
말 사랑꾼�(2008)에 선정되었다.5 교보생명의 웹 사이트 공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매스컴 보도 그리고 각 지역
의 교보문고 이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글판이 널리 알려졌다. 국내뿐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oreana> 

발행지의 2011년 여름호에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세계 160개국 8개 언어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5년에
는 시민들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곳에 광화문글판이 있었네�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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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20개 문안을 순위, 게시 연도 및 계절, 제목, 문안 내용, 그리고 저자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광화문글판의 20개 선정 문안 목록

순 게시 제목 광화문글판의 문안 저자

1 2012년 봄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2 2011년 여름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3 2015년 겨울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쉼보르스카

4 2004년 봄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도종환

5 2013년 여름 질문의 책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파블로 네루다

6 2020년 여름 정지의 힘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7 2009 가을 대추 한 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장석주

8 2011년 가을 약해지지 마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시바타 도요

9 2020년 봄 너에게 쓴다 꽃 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
잎 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너에게 쓴다 

천양희

10 2016년 여름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11 2016년 봄 봄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최하림

12 2016년 겨울 그리고 미소를 열려 있는 손이 있고/ 주의 깊은 눈이 있고/
나누어야 할 삶, 삶이 있다

폴 엘뤼아르

13 2019년 여름 좋은 것 읽다 접어둔 책과/ 막 고백하려는 사람의 말까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

김남조

14 2017년 봄 새로운 길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윤동주

15 2014년 여름 풍경 달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정호승

16 2017년 겨울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을 거닐며/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허형만

17 2015년 가을 휘파람 부는 사람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의 힘과 질문하는 능력

메리 올리버

18 2019년 가을 벌레 먹은 나뭇잎 나뭇잎에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생진

19 2018년 겨울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

숲은 아름답고 깊지만/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네

프로스트

20 2016년 가을 조용한 일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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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선정된 게시 연도는 2016년으로 4회, 계절은 여름, 저자는 한국인이 14명이다.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시민들이 뽑은 Best 광화문글판 1위는 2012년 봄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2회, 2011년 여름
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 1회 선정되었다.6

시민들이 가장 좋아한 �풀꽃�과 �방문객�의 내용에는 모든 존재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자신 및 타인 그리
고 세상과의 상호연결성을 깨닫는 진정한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다시 문제 제기의 시각으로 보면, 광
화문글판은 현대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과 동시에 심리사회적으로 직
면한 부정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특히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인간성 회복을 외치는 장(場)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안 제시로서의 ‘보왕삼매론’

불교에서는 인생을 괴로움으로 보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바른 통찰과 해결방안을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
道)로 제시하였다. 붓다는 이러한 초전법륜(初轉法輪)의 진리를 입멸(入滅)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셨다. 불교의 궁극적
인 행복은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통찰과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
하는 것이다.

아래의 『잡아함경』「현성경(賢聖經)」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담고 있는 사성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

부처님께서 베나레스의 녹야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네 가지의 성스럽고 참다운 진리가 있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진리요[苦聖
諦],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쌓임에 있다는 진리요[苦集聖諦], 셋째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요[苦滅聖諦], 넷
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의 진리[苦滅道聖諦]다. 만약 수행자로서 이미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
해하며[知], 괴로움의 원인이 쌓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斷],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증득하며[證],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았다면[修], 그런 사람은 빗장과 자물통이 없고, 구덩이를 편편하게 고르고, 모든 험
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리라. 그는 어질고 성스러운 사람[賢聖]이라 부를 것이며 거룩한 깃
대를 세웠다고 하리라.�7

이렇듯 붓다는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불행의 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확
신한다. 이러한 점은 불교의 종교사상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실증주의적,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하는 과학적, 실생활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가진 행동주의적, 인생의 괴로움
에 관심을 두는 정신치료 및 심리학적 종교로서, 인간의 삶에서 고통 극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룬다.8

이러한 차원에서 『보왕삼매염불직지(寶王三昧念佛直指)』제17편 십대애행(十大礙行)」은 그러한 내용과 연관 

지어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것의 저술자는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까지 염불 수행하며 중생교화에 힘써 온 승려 

묘협(妙叶)이라고 전해진다. 보왕삼매론은 그중에서 나오는 구절을 선별하여 엮은 것이다.9 이를 살펴보면, 수행이나 

일상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와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장애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마음가짐 및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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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②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써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③ 마음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
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④ 수행하는데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 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로써 수행을 도와 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
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⑥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 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
시되 �순결로써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⑦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 음이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원림園林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⑧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 도모하는 생각을 하게 되 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⑨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 어리석은 마음 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
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⑩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 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
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 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10가지 내용을 전개하는 보왕삼매론의 형식은 일관성, 체계성, 논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10 먼저 내용
의 일관성으로 불교의 진리관인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의 삼법인(三法印)에 근거하여 보면 �~를(을) 바라지 

말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
으므로 병의 인연을 알아 그것에 끄달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써 더 나아갈 기회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계성
은 몸에 병-세상살이에 고난-마음공부에 장애-수행에 마장-일의 용이함-친구관계에서 이득-남이 순종함-덕을 베풀고 

보답-이익에 욕심부림-억울함을 밝힘의 순으로 수행이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리성은 먼저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 및 이유를 밝힌 후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

보왕삼매론을 대안 제시의 시각으로서 살펴보면,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온갖 장애와 마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에 봉착할 때 옛 성인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순경계가 아닌 역경계, 

삶의 거스름 속에서 터득하는 자기관리에 대한 일종의 처세가 담겨 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린다
는 이고득락(離苦得樂)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라도 한마음 돌이킴으로써 오히려 순경이 될 수 있도록 바
꾸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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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상 후 성장 요인으로 본 광화문글판에 투영된 심리

1.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외상 후 성장

심리적 외상(trauma) 경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깊은 상처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한다. 외상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의 생로병사부터 자연재해, 각종 사건·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
망 혹은 이별, 학대, 폭력, 대인관계 갈등 및 적응의 어려움 등과 같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말한다. 이러한 외상성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노출된 후에 일상에서 침습 증상이나 자극에 대한 회피 등이 계속 나타난다.11 병리적 관점에서 보
면 위기 경험에서 생긴 부적응 행동은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개인마다 지각한 

정서적 고통은 임상적으로 다르게 발현된다. 한 개인에게는 기존의 자신, 대인관계, 세계관, 신념, 의미, 목표 등 삶의 양식
이 무너지면서 혼란과 위기상황을 겪기도 하고,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계기로 성장 경험을 얻기도 한다.

1998년 미국에서 긍정심리학이 대두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외상 사건 이후에 심리적 부적응이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둔 것에서, 오히려 삶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내면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2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모델로는 Tedeschi와 Calhoun(1995)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있으며, 여기서 성장이란 단지 외상 노출 이전의 적응 및 심리적 기능이나 삶의 지각 수준의 복귀를 넘어 질
적으로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13

외상 이후의 성장 경험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외상 후 성장의 요인들을 밝히는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동향은 매개변인으로 인지적 요인에 반추를, 종속변인으로 외상 후 

성장을 설정한 것이 가장 많았다.14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자아·지지 변인군들의 관계를 알아본 메타분석 결과로는 인
지 변인군은 삶의 의미, 정서 변인군은 영성, 자아 변인군은 탄력성, 그리고 지지 변인군은 가족탄력성으로 나타났다.15 

질적으로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 과정에서 정서수용과 인지 재구성을 통한 순
환적 성장을 보였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수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가 나타나며, 4단계 변화 과정은 먼저 

외상을 경험한 후에 실존적 고통을 겪고 대처 과정을 거쳐 실존적 성장을 이룬다고 보고하였다.16 또 외상 유형을 중심
으로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고 초월적 지혜가 발달하였다.17

이렇듯 삶의 과정에서 일련의 트라우마 사건이나 위기를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외상을 �역경�이라고도 표현한다.18 역경 후 성장의 결과로는 자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 대인관계의 증진, 

삶의 의미 발견 및 생활 철학의 변화 같은 긍정적인 변화 등이다.19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 및 변화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외상 후 성장의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은 외상 경험자의 성장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부정 정서를 경감시킨
다는 점과20 외상 및 역경 후 성장에 도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외상에 대한 주관적 고통을 지각하는 방식, 외상의 유형, 

인지적 과정인 반추, 사회적 지지21가 정적인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외상 후 성장의 요인으로 살펴본 광화문글판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척도 내용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선정한 20개 광화문글판에 투사된 심리를 탐색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분석대상이 

문안선정위원과 시민이 각각 발굴한 글귀를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선정된 역대 문안으로서 온전히 시민들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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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 공모전의 주제인 �내 마음 속 광화문글판은?�이라는 질문은 정신분석 관점
에서 개인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정신적 활동이며,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저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역동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연구 절차로는 먼저 분석대상의 시 전문 20편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근거로서 통합되었다. 수집한 자료들을 여
러 번 정독하면서 작가 및 주제를 중심으로 문안22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분석 틀은 Tedeschi & 

Calhoun(1996)의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활용하였다.23 그 이유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외상 후 성장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동향의 결과를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한 척도이기 때문이다.24 총 16문항 4요인으로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 변화와 성장
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필자는 요인들의 범주별로 전체 문항을 반복적으로 읽어 가면서 의미를 파악한 후에, 각 요인의 문항과 각 문안의 적
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그렇다고 판단되는 문안의 문장이나 단어에 단일 혹은 다중 체크 방식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그 요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최종 문안을 확정하였다. 주관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상담
전문가 1인과의 상호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또 상담학 박사와 상담기관에 근무하는 2인과 함께 분석내용을 논의하고 검
토하는 과정(peer debriefing)을 거쳤다.

다음 <표 2>에서 K-PTGI 하위요인에 속하는 광화문글판의 문안 제목 및 편수와 각 문항25에 따른 문안 번호 및 편수
를 토대로 척도의 순위와 해당하는 각 문안 결과26를 제시하였다.

<표 2> 외상 후 성장 척도의 각 문항에 따른 문안의 결과
척도와 순위별 문안 제목 문안(번호) 수
요인 1: 자기지각의 변화
④ 흔들리며 피는 꽃 ⑦ 대추 한 알 ⑧ 약해지지 마 ⑨ 너에게 쓴다 
⑭ 새로운 길 ⑯ 겨울 들판을 거닐며 ⑲ 눈 내리는 저녁 숲 가에 멈춰 서서 

7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나는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④⑦⑭⑯ 4 ∨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⑧⑨ 2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⑲ 1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0

요인 2: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① 풀꽃 ② 방문객 ⑪ 봄 ⑫ 그리운 미소를 ⑱ 벌레 먹은 나뭇잎 ⑳ 조용한 일 6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①②⑪⑱ 4 ∨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0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⑫⑳ 2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요인 3: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⑥ 정지의 힘 ⑩ 구부러진 길 ⑬ 좋은 것 3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0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⑥⑩⑬ 3 ∨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요인 4: 영적 · 종교적 관심의 증가
③ 두 번은 없다 ⑤ 질문의 책 ⑮ 풍경 달다 ⑰ 휘파람 부는 사람 4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⑮ 1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③⑤⑰ 3 ∨

* 문안 제목 앞에 달린 번호는 선정된 20개 문안의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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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화문글판 20개 문안은 현대인들이 삶에서 겪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이나 심리적 상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외상 후 성장 요인의 측
면과 선정된 문안에 투영된 대중 심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흔들리며 피는 꽃�, �대추 한 알�27, �새로운 길�, �겨울 들판을 거닐며�의 문안에 내재한 심리는 현재 상황을 회피
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 태도를 가지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인생의 어떤 어
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자기지각의 변화를 통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풀꽃�, �방문객�, �봄�, �벌레 먹은 나뭇잎�의 문안에 내재한 심리는 이기심과 열등감을 멀리하고 상호연기적 관
계를 반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일 때, 대인관계의 깊이가 증가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두 번은 없다�, �질문의 책�, �휘파람 부는 사람�의 문안에 내재한 심리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
는가?� 등과 같은 인간의 실존적 물음 속에서 치료적 현존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넓은 이해로 모든 것이 일기일회(一期一會)임을 알고 현재에 집중할 때, 자신의 삶에서 영적 · 종교적 관심이 더 증가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정지의 힘�, �구부러진 길�, �좋은 것�의 문안에 내재된 심리는 일반적인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익
숙한 것을 새롭게 볼 줄 아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반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생
각이 바뀌고 명확해질 때,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으로 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측면이 광화문글판에 투사된 심리는 한 개인이 감내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며 대처하는 지금-여기의 대중 심리를 엿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괴로움의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역경 극복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현재 역경에 대처하는 심리 변화에 주목하고, 보왕삼매론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당면한 역
경을 긍정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극복을 모색하려고 한다.

Ⅳ. 보왕삼매론에 나타난 상담적 함의

1. 역경 극복의 요소, 보왕삼매론

본 연구는 광화문글판을 통해 현재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는지 역경이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민들이 현재 

안고 있는 외상 후 성장을 문제로 제기하였고, 보왕삼매론의 10가지 내용을 슬기롭게 역경을 극복하는 10가지 요소로 

보았다. 이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왕삼매론에 나타난 상담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걸림돌을 안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인간의 삶은 연속적인 사건으로 구성된 경험적 과정�28이므로 자기지각의 변화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

을 통해 내적 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긍정적으로 자기지각을 변화시켜29 자존감을 상승하게 한다. 장애의 원인은 외부
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을 디딤돌로�30 전환할 가능성도 또한 잠
재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을 그렇다고 알고 믿고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왕삼매론이 제시하는 역경 극복의 요소를 오히려 성장해 가는 길로 삼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을 그 있는 자리에서 바꾸어 더 많은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다
면 시시각각 만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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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건을 선지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한 배움을 기꺼이 수용한다.

대인관계에서 내가 상대보다 높다는 생각으로 교만심을 내거나 이기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계속 쌓여서 서로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다. 또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 경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람에게 친소(親疏)를 두면 이로 인해 고통의 씨앗을 심게 되
기도 한다. 남이 내 뜻에 순종해주면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게 되어 화합하기 어렵다. 덕을 베풀고 그 보답을 바
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여 아상(我相)을 내기 쉽다. 억울함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밝히려고 하면 원망심을 내
게 되므로 일상에서 중도적 태도와 평정심은 원만한 관계형성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에서 일
어나는 사람이나 사건을 선지식으로 알고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
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괴롭다고 느껴질 때 그 실체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실체를 명백히 따져보는 것이다. 어떤 실체가 있다고 규정하는 데서 삶을 더욱 복잡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또 실현될 수 없는 일에 �~되기를� 바라거나 당위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집착하는 데서 마
음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것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 및 정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갈애를 해탈 및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성장의 계기가 되어 어떠한 역경에서
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본디부터 없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어
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4) 마음 수행의 실천을 인생 목표의 우선순위에 둔다.
상담자 혹은 내담자가 다변화 시대에 삶의 의미를 마음 수행에 두는 이익은 자신의 내적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

이며, 그것의 실천 과정에서 인성적 자질을 증진하고 심리적 성숙을 경험한다. 보왕삼매론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은 병고로써 좋은 약을 삼고, 근심과 고난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며,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고, 모든 마로써 수행을 도와
주는 벗으로 삼아, 여러 겁을 겪고 일을 성취하며, 순결로써 사귐을 길게 하고,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을 원림으로 삼으며, 

덕을 베풂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며,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
럼 마음 수행은 어떤 난관과 역경에 대해서 머무름 없이 안전하게 이겨내도록 수련한다. 그러므로 보왕삼매론이 제시
하는 요소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광화문글판의 시적 언어를 통해 투영되는 현대인들의 걱정, 고민, 스트레스, 괴로움 등과 같은 심리상
태를 예측해 보고, 보왕삼매론을 제시하여 삶의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짐으로써 예방상담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이어서 역경 극복을 위한 요소로서의 보왕삼매론에 담긴 상담적 함의에 기초하여 상담적 접근에 주는 시사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보왕삼매론에 기반한 인지 치료의 사례개념화 방식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은 적응에 대한 속도 차이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기에 외부적 차원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상담과정은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적 차원에서 개인이 처한 역경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괴로움의 양상, 그리고 극복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내담자의 관점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분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일상의 관리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상담 구조화와 보왕삼매론에 기반
한 사례개념화와 상담 계획하기에 적용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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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경을 기회로 전환하는 마음 스위치(switch) 설정
자신의 역경계와 순경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자각하는 것으로 그 중심 생각에 집중하여 움직임을 관찰하

는 것이다. 자신의 역경이든 순경이든 이것에 끌려다니게 되면 온종일 갖가지 괴로움만 쌓여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때
문에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삶의 여정에서 경험 및 변화에 따라 기존의 역경이나 고난에 대한 새
로운 의미 부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역경과 순경을 따로 구분하지 않을 때,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비로소 역경
을 성장의 계기와 굳건한 발판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을 기회로 바꾼 경험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이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이나 행동실천을 지지하는 동기강화상담 차원에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3) 소진 예방과 자기 돌봄을 위한 상담자 셀프 슈퍼비전(self-supervision)
상담자가 만약 개인적인 외상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내담자와의 효율적인 상담관계 형성이 어렵

고 내담자의 변화 및 진정한 성장을 조력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상담자는 대개 자신의 상담이론의 입장에 따라 상담목
표와 그 상담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은 다양하다. 그중에 보왕삼매론에 기반한 불교상담의 이
론적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상담자의 삶에서나 실제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보왕삼매론에 나타난 괴
로움의 원인과 역경 극복의 길에 대해 연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소진에서 돌
봄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중도(中道)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담자가 보왕삼매론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지하며 날마다 점검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이러한 상담 접근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변화와 성장의 건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Ⅴ. 나오며
본 연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광화문글판을 외상 후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투사된 현대인들의 

심리적 양상을 탐색하였으며, 더 나아가 역경 극복의 요소로 불교의 보왕삼매론을 들어 상담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트라우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경 속에서 살아갈 현대인들의 긍정적 변화
와 성장을 통해 원만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 종교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적 역할의 중요성을 

제언하는데 가치를 두었다.

보왕삼매론은 역경 극복의 방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삶의 고난을 장애로 여기고 그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
당하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의 핵심은 역경 후 성장과 선지식 역할을 하는 

모든 존재와 함께 부단한 극복 노력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해탈(解脫)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삶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인식,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욕구 발견, 

상담과정에서 원리와 방법,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상담자 교육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지침의 

기초로써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광화문 글판의 문안을 해석할 때 기존의 문학작품 분석을 위한 문학적 접근이 아니라 정서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한 상담학적 접근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 분석대상과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문항과 연관성
을 탐색할 때 해석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현대 시(詩)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고 현대인의 외상 및 역경 후 성장과 관련하여 다학제
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한 작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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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개인의 트라우마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과업이 되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심리적 트라우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외상 후 성장의 관점에서 광화문글판을 살펴보고, 역경 

극복의 요소로 보왕삼매론의 상담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광화문글판 30년 기념 문안 공모
전 삶의 한 문장 �내 마음 속 광화문글판은?�에 15,56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로 도출된 20개 문안을 탐색하였다. 

분석 틀은 송승훈 등(2009)에 의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 요인인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를 준거로, 광화문글판에 투영된 현대인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토대로『보왕삼매염불직지 )』제17편 「십대애행(十大礙行)」의  내용에 근거하여, 삶의 역경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을 통해 예방상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상 및 역경 후 성장과 관련하여 다학제의 

융합적 접근을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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